
SK하이닉스, 탄소경영 우수기업 선정
국내 최초 <명예의전당> 입성 … 2년마다 탄소경영보고서 발간

SK하이닉스는 탄소경영 최우수그룹인 <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클럽>에 5년 연속 편입됐다.

<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클럽>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선정하고 있으며, SK하이닉스가 5년

연속 편입돼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<명예의 전당>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해 지배구조, 위험과 기회, 전략, 온실가스 배출회계, 커

뮤니케이션 등으로 상장기업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다.

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의 평가는 국내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

됐다.

2007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요청하는 탄소

정보공개 리더십지수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탄소성과리더십지수에서도 우수그룹인 <A->에 포함됐다.

SK하이닉스는 2년마다 <탄소경영보고서>를 발간하고, 10월 반도체 생산기업 최초로 20나노미터 4기가비트

DDR3 D램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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